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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세계 최초이자 최고 푸드테크 창발가 양성

 □ 세계 최초로 푸드테크 석사생을 배출한 서울대가 9월 1일(금), 2기 과정을 시작했다. 2기 

학생들 역시 1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체 재직자로 구성되어 있다. 전통주나 비

건 디저트 및 대체 단백질 식품 제조, 개인 맞춤 식단 개발 회사뿐 아니라 미식 여행 콘텐츠 

운영 및 투자, 생명공학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산업체 재직자들이 함께하고 있어, 앞으로 협

업 등을 통해 푸드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.

 

 □ ‘메디프레소’ 대표 김하섭 씨는 “개인 맞춤형 메디푸드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고 싶

어서 왔다”고 말했다. ‘239바이오’에서 식품 개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지민 씨는 “식

용곤충을 이용한 대체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는데, 푸드테크 융합 기술을 배우고 접목점을 찾

고, 동기들과 교수님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꿈을 안고 입학했다”고 말했

다. 생명공학 스타트업 ‘메테오바이오텍’ 대표 이충원 씨는 “공학 박사이지만 유전체 분석을 

통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왔고”고 했다. 

 □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소속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총 4학기 동안, 등록금의 65%를 농림

축산식품부(농식품부)의 지원을 받는다. 또한 학생들 소속 기업 중 선정되는 기업은, 현장 애

로 해결 기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. 농식품부는 연간 6,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. 서

울대 푸드테크학과 학과장 이기원 교수는 “세계 최초로 푸드테크 전문가를 길러 낸 서울대

학교에서 새로운 생각과 도전으로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을 이끌어 가는 최고의 창발가가 탄

생하길 바란다”며 학생들을 격려했다. 


